
KCA, ‘제6기 전자파 시민참여단’ 시민위원 모집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전자파 측정업무를

국민 참여형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‘제6기 전자파 시민참여단’

시민위원을 이 달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.

□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은 시민위원 6명, 전문가 위원 3명 등 총 9명

으로 구성·운영하며, 시민위원은 매해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금년 

12월 31일까지 KCA에서 수행하는 생활·산업환경 전자파 측정 관련 

사업에 대해 측정대상 선정, 측정절차‧방법 개선사항 발굴 및 측정

결과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□ 이번에 모집하는 시민위원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

있으며, KCA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(emf.kca.kr) 내 ‘전자파광장’

방송통신전파로 디지털 경제·사회를 실현하는 진흥기관

보도자료
2023년 3월 16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황태욱 센터장 (061) 350-1601
배 포 : 경영기획본부 ESG성과관리팀 김지혜 대리 (061) 350-1393



메뉴 내 ‘전자파 시민참여단 신청’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

신청하면 된다.

□ 시민위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심분야(전자파, 안전, 정부정책 

관심도)와 지원동기, 유사 활동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

심의를 거쳐 선정하며, 선정결과는 3월 28일 KCA 전자파 안전정보 

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, 4월 7일 위원 위촉식 및 6기 전자파 

시민참여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새로운 통신설비들이 주거공간과 밀접 설치

되면서 국민의 전자파 관심과 우려가 많다” 면서 “국민이 KCA

전자파 측정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

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은 2018년 처음 출범하여 유아동 시설 

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, 생활·산업환경 전자파 측정, 소형 전자파 

측정 대여 서비스 등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 해소를 위해 KCA에서 

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활약

해왔으며, 국민에게 전자파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제공되고 소통

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
